
Ⅰ. 시험준비 계기

 안녕하세요 저는 제31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정O연입니다.
저는 2001년생으로 2024년 2월 대학을 졸업하면서 공무원과 법무사 중 고민을 하다 
정년이 없다는 점, 자유로운 업무환경, 능력에 따라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에서 법무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Ⅱ. 수험기간 (약 1년 8개월)

⚫ 2024년 3월 ~ 2024년 8월 ; 1차시험 불합격
⚫ 2024년 9월 ~ 2025년 11월 ; 1,2차 시험 합격 

 2024년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비법대생이고 대학을 다니면서 법 
과목을 들어본 적도 없는 터라 법률 지식이 아예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해 30
회 1차 시험에서 55점을 받고 불합격하였습니다. 비록 불합격하였지만 6개월
이라는 기간에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부모님과 상의 후 1차
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학원에서 2차수업을 들었고, 1차는 6개월 동안 기본강의는 
모두 수강하였기 때문에 따로 강의는 듣지 않고 기출해설 강의만 필요에 따라 
수강하였습니다.

Ⅲ. 1차시험



 1차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 모의고사, 최신판례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30회 시험은 기본강의만 수강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았고, 31회 시
험을 준비하면서는 따로 기본강의나 심화강의를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30회 시험을 본 후 한달 가량 쉬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놀랍게도 6개
월간 한 공부가 머리에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서로 돌아
가 전 과목을 한번씩 쭉 읽었습니다. 그 후 바로 객관식 기출문제집을 풀었습
니다. 기출문제집은 2번 정도 회독하였습니다. 

ⅰ) 기출문제

기출문제집을 2번 회독한 후, 실제 기출을 인쇄하여 풀었습니다. 대법원시험정
보에 들어가면 1차 객관식 문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뽑아 
전부 풀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5년치만 뽑아서 풀어도 충분할듯합니다).

*기출회독 방법* 
1.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풀기 (마킹시간 고려해서 15분 빼고 시간 재기)
2. 채점 후 확실히 아는 것, 헷갈리는 것, 아예 모르는 것 구분하기 (확실히 

아는 것은 제외하고 헷갈리는 것, 아예 모르는 것 외우기)
3. 10년치 기출을 풀고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중복된 지문 지우기
4. 마지막 정리로 헷갈리는 것 위주로 회독하기

저는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이용하여 단권화하였습니다.

ⅱ) 모의고사

 박문각에서 진행하는 모의고사를 전부 응시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처럼 진행되
고 많은 수험생들과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이 주는 긴장감을 다루는 법도 
연습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수험생분들은 꼭 모의고사를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 2차도 같이 준비하였기 때문에 시간상 모의고사를 전부 오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틀린 문제를 보면서 잘못된 개념을 바로 잡거나 몰랐
던 내용을 체크하는 용도로 이용하였습니다. 다만 강사님들께서 최신판례를 모
의고사에 문제로 녹여 출제하시는데, 이건 정말 유용했습니다. 최신판례를 그



냥 읽는 것보다는 강사님들께서 문제화하여 풀고 이것으로 외우면 더 개념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ⅲ) 최신판례

 요즘은 최신판례의 중요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민법, 상법, 헌법, 부등
법 위주로 최신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최신판례는 각 수업마다 정리하여 나눠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수업을 듣지 않아 1차시험을 2주 정도 남겨
두고 최신판례를 여러번 읽어보는 것으로 준비하였습니다.

Ⅳ. 2차시험

-민법, 민소법 ; 이혁준 교수님
-형법 ; 이재영 교수님
-형소법 ; 김영환 교수님
-민사서류작성 ; 이천교 교수님
-부등법, 등기신청 ; 김미영 교수님

 저는 1차와 병행하였기 때문에 2차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무조건 그날 한 수업을 그날 복습하는 것으로 스스로와 약속하였습니다. 
 예비순환과 1순환 때는 기본서로 복습하면서 개념을 다지는데 집중하였습니
다. 교수님께서 복습하면서 암기도 같이 하라고 하셨지만 앞서 말했듯 저는 1
차공부도 병행하느라 1순환 때까지는 복습을 하는 것에 그쳤고 암기까지는 하



지 못했습니다. 2차 시험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1순환 때 암기도 같이 하시
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암기를 안하면 2순환, 3순환 때 너무 힘들어집니
다...

 2순환 때는 매일 모의고사를 봅니다. 1차시험도 점점 다가왔기 때문에 예습
은 꿈도 꾸지 못했고 그날 본 모의고사를 외우는데 집중했습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그날 본 모의고사만 제대로 외우자!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부담
이 줄어듭니다. 

 3순환 때는 1차가 끝나고 2차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3순환 때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3순환까지 왔다는 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고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다 외우고 머리에 넣으려 하지 마시고 교수님들
께서 중요하다고 한 판례를 중심으로 외워야합니다. 특히 형소법의 경우 저는 
2순환을 아예 듣지 못했습니다. 1차가 얼마 남지 않아 1차에만 집중하느라 2
순환 모의고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3순환 때 정말 저를 힘들게 한 과
목이었습니다. 저는 김영환 교수님의 변사기로 공부하였는데 이때 그동안 수업 
중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한 a급 판례와 모의고사 문제만 따로 체크하여 그것
만 계속 외웠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 교수님이 내신 모의고사 문제가 거
의 그대로 나와 형소법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등법의 경우 
김미영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가장 좋았던 점은 수업시간에 조문을 많이 보
게 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모의고사 해설이 간단합니다. 덕분에 부등법
에서 암기량은 많이 덜 수 있었습니다.
  
 2,3순환에 매일 모의고사를 본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의고사 점
수로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고 이건 
내 시험점수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점수에 신경쓰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점
수보다는 내가 매일 모의고사를 본다는 것에 의의를 두셨으면 합니다.

Ⅴ. 마치며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는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막연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험을 준비하면서 매일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가 공부하고 바쁘게 살다보니 어느덧 시험날이 되고 시
험이 어찌어찌 끝이 났습니다. 어쨌든 끝은 있고 끝까지 버티다 보면 분명 여
러분도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저의 합격수기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